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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해수청, 완도항 출입항로 대형 유도등부표 정비 첫발
- 노후 대형 등부표 전면 교체, 완도 제주 간 여객선 항로 안전항해 지원 -

  목포지방해양수산청(직무대리 이영길)은 완도항 출입 분기점에 위치한 

완도항유도등부표 정비 공사에 2억을 투입해 착공한다고 밝혔다.

  완도항유도등부표는 높이 14m, 직경 10m, 중량 100톤(소형의 약 10배)의 

해상부유식 구조물로, 통항로의 분기점과 안전수역임을 알리는 해상

교통표지다.

 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수년간 해상에서 운영돼 부식·탈색된 등부

표를 전면 교체해 완도∼제주, 완도∼청산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및 

대형 화물선의 항행안전을 지원한다.

  아울러,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주변 해상 기상정보를 수집해 제공

하는 풍속계, 수온계 등 기상센서도 점검·정비할 계획이다.

 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계자는 “완도항유도등부표가 통항량이 많은 

중요 수역에 위치한 대형 등부표인 만큼 정비 기간 동안 안전운항과 

저속운항을 당부드리며, 앞으로도 꾸준한 항로표지 정비를 통해 항행

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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